
11.2 Sun

13:00
나는 집으로 간다
I’m Going Home
89min

15:00
앙젤리카의 이상한 사례
The Strange Case of 
Angelica
97min
비평좌담_이용철, 유운성, 
김성욱

19:00
금발 소녀의 기벽
Eccentricities of a 
Blonde Hair Girl
64min

11.9 Sun

13:30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수수께끼
Christopher Colum-
bus, the Enigma
75min

15:30
나의 경우
My Case
91min
시네토크_유운성

19:00
불확실성의 원리
The Uncertainty 
Principle
132min

11.16 Sun

13:00
과거와 현재
Past and Present
116min

15:40
세브린느, 38년 후
Belle Toujours
68min
영화해설_김성욱

18:30
신곡
The Divine Comedy
142min

11.23 Sun

13:00
절망의 날
The Day of Despair
76min

15:00
아브라함 계곡
Abraham’s Valley
203min

19:10
아니키 보보
Aniki Bobo
71min

11.1 Sat

13:00
수도원
The Convent
91min

15:10
프란시스카
Francisca
167min
영화해설_김성욱

19:10
토킹 픽쳐
A Talking Picture
95min

11.8 Sat

13:30
베닐드 혹은 성모
Benilde or the Virgin 
Mother
106min

16:00
편지
The Letter
107min
영화해설_김성욱

19:00
게보와 그림자
Gebo and the Shadow
95min

11.15 Sat

13:30
카니발
The Cannibals
99min

16:00
불운의 사랑
Ill-Fated Love
261min

11.22 Sat

13:30
세계의 시초로의 여행
Voyage to the Begin-
ning of the World
95min

16:00
지배의 공허한 영광
No, or the Vain Glory 
of Command
111min

19:00
봄의 제전
Right of Spring
90min

10.31 Fri

17:30
세브린느, 38년 후
Belle Toujours
68min

19:30
불확실성의 원리
The Uncertainty 
Principle
132min

11.7 Fri

17:30
토킹 픽쳐
A Talking Picture
95min

20:00
세계의 시초로의 여행
Voyage to the Begin-
ning of the World
95min

11.14 Fri

17:30
베닐드 혹은 성모
Benilde or the Virgin 
Mother
106min

20:00
아니키 보보
Aniki Bobo
71min
영화해설_김성욱

11.21 Fri

17:00
앙젤리카의 이상한 사례
The Strange Case of 
Angelica
97min

19:40
불안
Anxiety
112min

10.30 Thu

17:00
과거와 현재
Past and Present
116min

19:40
편지
The Letter
107min

11.6 Thu

16:30
프란시스카
Francisca
167min

20:00
금발 소녀의 기벽
Eccentricities of a 
Blonde Hair Girl
64min

11.13 Thu

17:30
나는 집으로 간다
I’m Going Home
89min

19:40
불안
Anxiety
112min

11.20 Thu

16:40
카니발
The Cannibals
99min

19:00
신곡
The Divine Comedy
142min

10.29 Wed

18:00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 
수수께끼
Christopher Colum-
bus, the Enigma
75min

20:00
게보와 그림자
Gebo and the Shadow
95min

11.5 Wed

18:00
절망의 날
The Day of Despair
76min

20:00
수도원
The Convent
91min

11.12 Wed

16:40
앙젤리카의 이상한 사례
The Strange Case of 
Angelica
97min

19:00
지배의 공허한 영광
No, or the Vain Glory 
of Command
111min
영화해설_김성욱

11.19 Wed

15:30
봄의 제전
Rite of Spring
90min

17:40
아브라함 계곡
Abraham’s Valley
203min
영화해설_김성욱

11.4 Tue

17:30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수수께끼
Christopher Colum-
bus, the Enigma
75min

20:00
특별상영
초원은 돌아올 것이다
Greenery Will Bloom 
Again
80min

11.11 Tue

17:00
불운의 사랑
Ill-Fated Love
261min

11.18 Tue

17:30
게보와 그림자
Gebo and the Shadow
95min

20:00
나의 경우
My Case
91min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회고전
2014.10.29.Wed - 11.23.Sun

에르만노 올미 <초원은 돌아올 것이다> 일시 11월 4일(화) 저녁 8시 

초원은 돌아올 것이다
Torneranno i prati / Greenery Will Bloom Again
2014│80min│이탈리아│Color│Blu-ray│15세 관람가

연출│에르만노 올미 Ermanno Olmi

출연│클라우디오 산타마리아, 프란체스코 포미체티, 안드레아 디 마리

1917년 고원에서의 마지막 유혈 충돌 이후, 우리는 북동 국경지역에 있다. 전혀 예

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긴 기다림은 매순간 너를 공포에 떨게 

한다. 이 산의 평화는 사람들의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 영화 속 이야기는 모

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과거는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만큼, 각자의 감성

에 따라 그때를 다르게 회상할 것이다.

특별상영

11月 작가를 만나다
일시 11월 29일(토) 오후 6시

작가를 
만나다

군에서 갓 전역한 후 바로 복학한 24살 만섭은 시대착오적인 매력의 소유자다. 

군대식 말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는 누구에게나 사람 좋은 미소를 날리

며 캠퍼스에서 새로운 생활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필수조건 중 하

나인 족구장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안 만섭은 학교에 족구 붐을 다시 일으킬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2013│104min│한국│Color│DCP│15세 관람가

연출│우문기  출연│안재홍, 정우식, 강봉성, 황승언, 황미영

족구왕 The King of Jokgu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에

르만노 올미의 신작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영은 무료이며 좌석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으로 배정해 드립니다.

기간│2014년 10월 29(수) ~ 11월 23일(일)

주최│(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후원│영화진흥위원회, 포르투갈 ICA, 포르투갈 시네마테카, The Camões Institute
장소│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문의│02-741-9782 www.cinematheque.seoul.kr

M A N O E L
de

O L I V E I R A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는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과 함께 오는 

10월 29일(수)부터 11월 23일(일)까지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감독의 

회고전을 개최합니다. 초기작인 <아니키 보보>(1942)에서 최신작

<게보와 그림자>(2012)까지 24편의 극영화를 소개하는 이번 자리

는 국내에서 열린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올리베이라 회고전입니

다. ‘영화의 현자’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의 영화 세계가 궁금한 관

객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1908년에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는 20세의 나

이인 1929년에 첫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무성영화 시절에 영화

를 시작한 유일한 현역감독입니다. 올해 107살의 영화감독으로 올

리베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 활동한 영화감독일 뿐만 아니라  창조

적인 장수를 누리는 작가로 76세를 넘기고는 지금까지 해 마다 한 

편씩의 작품을 만들어왔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역사, 정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며 그 안에 녹아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

서를 그려왔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 사라진 것들에 대한 그

리움, 어두운 현실에 대한 탄식 등은 다양한 장르와 인물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숙한 소재를 낯설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올리베이라 

영화의 형식적 독특함입니다. 그는 영화와 비영화의 경계 지역에

서 영화를 만들며 끊임없이 영화라는 재현 매체와 ‘이야기’라는 것

의 한계에 대해 과감히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나의 경우>, <지배

의 공허한 영광> 같은 실험적인 형식의 영화는 물론 <프란시스카>, 

<아브라함 계곡> 같은 비교적 익숙한 형식의 극영화에서도 공통적

으로 만날 수 있는 올리베이라 감독의 특징입니다. 

특유의 난해함으로 종종 당혹감까지 안겨주는 올리베이라의 영화

에 대하여 더 나은 이해와 다양한 생각의 교환을 선사하기 위해 이

용철, 유운성 영화평론가가 진행하는 비평좌담과 강의, 그리고 김

성욱 프로그래머의 영화 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마누엘 드 올리

베이라의 영화로 가득 채워진 4주 동안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

기 바랍니다.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1908 ~) 

포르투갈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는 원래 운동과 레이싱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러던 중 발터 루트만의 <베를린 : 

도시 교향악>(1927)을 보고 영화에 본격적으로 흥미를 느꼈으며 결국 1931년에 데뷔작으로 알려진 다큐멘터리 <듀오로 강에서의 노동 Douro, 
Faina Fluvial>을 연출하고 <리스본의 노래 A Canção de Lisboa>(1933)에 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극영화 데뷔작인 

<아니키 보보>(1942)의 흥행 실패 이후 영화계를 잠시 떠나야만 했다.

그로부터 1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올리베이라는 26분짜리 다큐멘터리 <화가와 도시 O Pintor e a Cidade>(1956)로 다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

고, 그 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자신의 독특한 영화적 세계를 일찌감치 보여준 <봄의 제전>(1963)이나 1971년작 <과거와 현재>로부

터 이어진 ‘좌절된 사랑’ 4부작 등으로 그의 이름을 포르투갈뿐 아니라 세계 영화계에 널리 알렸다. 이후 70대에 접어든 1980년대부터는 거의 매

년 새로운 영화를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고, <나의 경우>, <지배의 공허한 영광>, <아브라함 계곡>, <불확실성의 원리>, <앙젤리카

의 이상한 사례> 등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의 대표작 리스트를 추가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의 탈출” 공동주최│인디스토리

일시 11월 26일(수) 오후 8시

미안해, 여름에 Mad Summer

방관자 The Bystander

열대야 Tropical Night

2013│27min│한국│Color│HDCAM│15세 관람가

연출│이정현  출연│천준형, 전성원, 박창용

2013│29min│한국│Color│HDCAM│15세 관람가

연출│박범수, 김남건  출연│장율, 이수광, 박희철

2014│18min│한국│Color│HDCAM│청소년 관람불가

연출│김재민  출연│황승언, 송문수, 김학재

고등학생 종백은 신후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다. 우연한 기회에 신후를 죽여버
린 종백은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한다.

싸늘한 교도소 구석에서 민구는 과거를 회상한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지?’ 
그는 언제나 가만히 있었을 뿐이다.
  

10여 년 전, 연쇄 살인범으로부터 겨우 탈출했던 수연. 그녀는 마침내 범인이 잡
혔단 소식을 듣고 그의 얼굴을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
을 끄집어낸다.

수요단편
극장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 

<서울유람>(2012) 등의 단편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던 우문기 감독의 장편 데뷔작 <족구왕>은 독특한 유머 감

각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복학생’이라는 평범한 캐릭터와 ‘족구’라는 평범한 소재가 결합해 일으키는 기대 이상

의 상승효과는 웃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을 연달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안재홍, 강봉성 등 배우들이 보여주

는 능청스러운 연기는 단발적인 유머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 속에 녹여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족구왕>의 웃음 뒤에 지금 한국 사회, 특히 20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가슴 아픈 자각이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스펙 쌓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뒤로 해야 하는 우리 청춘들에게 영화

가 보내는 위로와 격려는 <족구왕>을 더 소중한 영화로 만들어 줍니다. 11월의 “작가를 만나다”에서 우문기 감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아니키 보보 

수도원

봄의 제전 

세계의 시초로의 여행 

과거와 현재 

불안 

베닐드 혹은 성모 

편지

나의 경우 

토킹 픽쳐 

신곡

금발 소녀의 기벽 

불운의 사랑  

나는 집으로 간다 

카니발

세브린느, 38년 후 

절망의 날

앙젤리카의 이상한 사례 

프란시스카

불확실성의 원리 

지배의 공허한 영광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 수수께끼 

아브라함 계곡 

게보와 그림자 

1942│71min│포르투갈│B&W│35mm│12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나시멘토 페르난데스, 안토니오 팔마, 호라시오 실바

1995│91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카트린 드뇌브, 존 말코비치, 루이스 미구엘 친트라

1963│90min│포르투갈│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니콜라우 누네스 다 실바, 에르멜린다 피레스, 마리아 마달레나

1997│95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 장-이브 고티에, 레오노르 실베이라

1971│116min│포르투갈│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마리아 드 사이세트, 마누엘라 드 프레이타스, 바바라 비에이라

1998│112min│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알폰소 아랑호, 레오노르 아랑호, 디오고 도리아

1974│106min│포르투갈│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마리아 아멜리아 마타, 조르즈 홀라, 마리아 바로소

1999│107min│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키아라 마스트로얀니, 페드로 아브룬호사, 안톤 쳅페이

1986│91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B&W│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뷜 오지에, 루이스 미구엘 친트라, 액셀 보고슬라프스키

2003│95min│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레오노르 실베이라, 존 말코비치, 카트린 드뇌브

1991│142min│포르투갈, 프랑스, 스위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마리아 드 메데이로스, 미구엘 길헤르메, 레오노르 실베이라

2009│64min│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리카르도 트레파, 카타리나 발렌슈타인

1978│261min│포르투갈│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안토니오 세케이라 로페스, 크리스티나 하우저, 엘사 월렌캠프

2001│89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미셸 피콜리, 카트린 드뇌브, 존 말코비치

1988│99min│포르투갈, 프랑스, 서독│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루이스 미구엘 친트라, 레오노르 실베이라, 디오고 도리아

2006│68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미셸 피콜리, 뷜 오지에, 리카르도 트레파

1992│76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테레사 마드루가, 마리오 바로소, 루이스 미구엘 친트라

2010│97min│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Color+B&W

│Digibeta│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피욜라 로페즈 드 아야라, 리카르도 트레파, 필리페 바르가스

1981│167min│포르투갈│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테레사 메네제스, 디오고 도리아, 마리오 바로소

2002│132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레오노르 발다퀘, 이사벨 루스, 리카르도 트레파

1990│111min│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루이스 미구엘 친트라, 디오고 도리아, 미구엘 길헤르메

2007│75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리카르도 트레파, 레오노르 발다퀘,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1993│203min│포르투갈, 프랑스, 스위스│Color│35mm│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레오노르 실베이라, 루이스 미구엘 친트라, 루이 드 카발료

2012│95min│포르투갈, 프랑스│Color│DCP│15세 관람가

연출│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출연│미셸 롱스달,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잔 모로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철없고 해맑은 아이들의 

이야기. 칼리토스는 같은 반 친구인 에두아르도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중이다. 그런데 두 아이가 같은 

소녀를 좋아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둘의 싸움은 생각보다 커져 간다. 올리베이

라의 첫 번째 장편 극영화.

마이클 교수는 셰익스피어가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인 헬렌과 함

께 포르투갈의 한 수도원을 찾는다. 도시와 고립된 

공간 속에서 매력적인 조교 피에다드, 동네 주민 발

타르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마이클 부부는 점차 알 

수 없는 긴장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1995년 칸영화

제 경쟁부문 초청작.

포르투갈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 사람들

은 예수의 고난을 기리는 전통 의식을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다. 영화는 마을을 찾아가 예수의 고난

을 해석한 1500년대의 기록, 그리고 이를 재해석한 

마을 사람들의 관점을 비교한다. 결과적으로 여기

에 감독의 해석까지 더해지며 복잡하고 풍성한 의

미의 결이 만들어진다.

포르투갈의 영화감독 마누엘은 친구이자 동료인 

알폰소의 아버지가 포르투갈 출신이라는 이야기

를 듣고 그의 흔적을 찾아 포르투갈로 여행을 떠

난다.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마누엘과 친구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마르

첼로 마스트로얀니가 연기한 ‘마누엘’의 모습이 깊

은 인상을 남긴다. 1997년 칸영화제 국제비평가연

맹상 수상.

‘좌절된 사랑’ 4부작의 첫 번째 작품. 여러 번의 결

혼을 경험한 젊은 과부 반다는 세상을 떠난 자신의 

첫 번째 남편을 기리는 의식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 죽은 남편의 쌍둥이 형제가 등장하고, 모임

의 분위기는 점점 기이해지기 시작한다. 부르주아 

사회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비판한 영화.

서로 다른, 그러나 작은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 아들에게 

자살을 추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불멸”, 한 창녀

와 그녀를 사랑한 두 남자의 이야기 “수지”, 그리고 

드러낼 수 없는 비밀 때문에 불행을 겪는 여자에 

대한 전설 “강의 어머니”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죽

음과 불멸의 문제를 파격적인 방식으로 탐구한다.

‘좌절된 사랑’ 4부작의 두 번째 영화로, 종교적 신념

을 강요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베닐드의 이상한 이

야기를 그린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으며 

시골에서 지내던 베닐드는 어느 날 자신이 임신했

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의

심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베닐드는 이를 신의 

소행이라 주장한다.

매력적인 여성 샤르트르는 유명한 의사 자크 드 클

레브를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지만 그를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술가인 페드로에

게 사랑을 느낀 뒤 결국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

하기로 한다. 1999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영화는 <나의 경우>를 찍고 있는 한 연극 무대에서 

시작한다. 막이 올라가면 무대 위로 한 남자가 등

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한바탕 소동

을 벌인다. 그리고 이 소동은 이제 무성영화, 영화 

속 영화 등 다양한 형식을 번갈아 취하며 반복된다. 

올리베이라의 영화 중 형식적인 실험이 가장 도드

라진 작품 중 한 편. 

2001년, 역사 교수인 로사와 그녀의 어린 딸 호아

나는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 여행을 떠난다. 로사는 

신화와 역사, 종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딸과 나누

고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 여행 중 방문한 나라에

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난다. 선장을 포함해 배

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사교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2003년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정신병 환자들을 위한 한 요양원에는 자신을 예수, 

마리아, 그리고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 등으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영화는 이처

럼 다양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충돌할 때 발

생하는 의미들을 흥미롭게 포착해낸다. 1991년 베

니스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기차를 탄 마카리오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

는 옆자리의 여자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금발 소녀

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삼촌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마카리오는 어느 날 맞은편 사무실의 창을 

통해 본 금발 소녀에게 반해 버린다. 마카리오는 그

녀에게 청혼하지만 삼촌의 반대에 부딪힌다. 2010

년 포르투갈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

‘좌절된 사랑’ 4부작의 세 번째 영화. TV를 위해 만

든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18세기 포르

투갈, 귀족 가문의 시망과 테레사는 서로 다른 세

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긴 편지들을 써보낸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76세의 연극배우 질베르는 어

느 날 공연을 마친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그

의 가족들이 자동차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

다. 영화는 질베르가 펼치는 긴 공연을 포함해 사건 

이후 그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며 예술과 삶의 

관계, 그리고 한 인간의 내면을 고찰한다. 2002년 

포르투갈 골든글로브 최우수영화상 수상. 

‘canibais’는 포르투갈어로 식인종을 뜻한다. 마르

게리트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상류

층의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결혼식날 밤, 

마르게리트는 이 남자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

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대사를 오페라풍

의 노래로 들려주는 독특한 영화. 1988년 칸영화

제 경쟁부문 진출작.

올리베이라가 루이스 부뉴엘의 <세브린느 Belle 

de jour>(1967)에 바치는 오마주. 앙리 잇송은 혼

자서 공연을 보고 바에서 술을 마시며 조용히 살

아간다. 어느 날, 잇송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

자 살아가던 세브린느를 우연히 만나 다시 한 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38년 만에 잇송을 

또 한 번 연기한 미셸 피콜리의 캐릭터 해석이 흥

미로운 영화.

19세기에 활동했던 포르투갈의 중요한 소설가인 

카밀리오 카스텔로 브랑코의 마지막 나날을 다룬 

영화. 눈병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브랑코는 

더 이상 소설을 쓸 수 없게 되자 절망에 빠진다. 정

물화 같은 인서트숏과 현재 시점의 나레이션, 그리

고 브랑코의 과거 모습 등이 서로 겹치면서 브랑코

의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본다.

사진사인 아이작은 한밤중에 급한 연락을 받는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앙젤리카의 사진을 찍어달라

는 것이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순간 아이작은 앙

젤리카의 시체가 미소를 지었다고 느끼고, 그 후

로 앙젤리카에게, 혹은 앙젤리카의 이미지에 강렬

히 이끌리기 시작한다. 2010년 칸영화제 주목할만

한시선 상영작.

브라질의 독립과 내전 등으로 혼란에 빠진 19세기 

중엽의 포르투갈. 귀족 호세는 프란시스카에게 사

랑을 느껴 결혼하지만 친구인 카밀로와의 삼각관

계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정적인 연출 속

에 그려진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이 흥미로운 대조

를 일으키는 영화로 ‘좌절된 사랑’ 연작의 마지막

을 장식한다.

올리베이라의 관심사 중 하나인 상류층 사회의 숨

은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이 잘 드러난 영화. 안토

니우와 그의 하인 호세는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자라온 사이지만 안토니우는 호세가 사랑하는 여

인 카밀라와 결혼해 버린다. 그리고 창녀인 바네사

와 불륜까지 저지르는데… 2002년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1974년,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앙골라에서 복무 중

인 한 무리의 군인들이 이동 중에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군인들의 대화와 함께 영화는 먼 과거에 벌

어진 전쟁의 기억을 소환한다. 현재와 과거의 이야

기가 교차되는 가운데 인간의 한계와 신의 의지 등 

철학적인 문제들이 불려 나온다.

영화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사실은 이탈리아인

이 아니라 포르투갈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1946년, 마누엘 루치아노는 콜럼버스의 흔적을 쫓

아 미국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다. 그 후, 그는 긴 시

간에 걸쳐 부인과 함께 포르투갈과 미국을 오가며 

역사의 흔적을 짚어나간다. 노년의 마누엘과 그 아

내를 올리베이라 부부가 직접 연기해 또 다른 재미

를 안겨주는 작품.

사고로 아내를 잃은 카를로는 치명적인 아름다움

을 가진 엠마에게 첫눈에 반한 뒤 결국 결혼에 성

공한다. 그러나 엠마는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한 자

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 불행을 

느끼기 시작한다. 『보바리 부인』을 느슨하게 연상

시키는 이색적인 영화로 레오노르 실베이라의 눈

부신 매력이 특히 돋보인다.

하울 브란당의 희곡을 영화화한 작품. 아내와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게보에게는 사실 8년 전 집

을 떠난 아들 주앙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앙

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때

부터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긴장감이 발생한

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

Aniki Bóbó

O Convento / The Convent 

Acto de Primavera
/ Rite of Spring 

Viagem ao Princípio do Mundo
/ Voyage to the Beginning of the World 

O Passado e o Presente
/ Past and Present 

Inquietude / Anxiety

Benilde ou a Virgem Mãe
/ Benilde or the Virgin Mother

La Lettre / The Letter

Mon Cas / My Case 

Um Filme Falado / A Talking Picture

A Divina Comédia / The Divine Comedy 

Singularidades de uma Rapariga Loura
 / Eccentricities of a Blond Hair Girl

Amor de Perdição / Ill-Fated Love

Je Rentre à la Maison / I’m Going Home 

Os Canibais / The Cannibals 

Belle Toujours

O Dia do Desespero / The Day of Despair 

O Estranho Caso de Angélica
/ The Strange Case of Angelica

Francisca

O Princípio da Incerteza
/ The Uncertainty Principle 

‘Non’, ou A Vã Glória de Mandar
/ ‘No’, or the Vain Glory of Command 

Cristóvão Colombo - O Enigma
/ Christopher Columbus, the Enigma

Vale Abraão / Abraham’s Valley 

Gebo et L’ombre 
/ Gebo and the Shadow

특별행사 비평좌담 영화 소개

강연

일시│11월 2일(일) 오후 3시

 <앙젤리카의 이상한 사례> 상영 후 

진행│이용철(영화평론가), 유운성(영화평론가),

 김성욱(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디렉터)

일시│11월 9일(일) 오후 3시 30분

 <나의 경우> 상영 후 

강연자│유운성(영화평론가)

진행│김성욱(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디렉터)

① 11월 1일(토) 오후 3시 10분 <프란시스카> 상영 후

② 11월 8일(토) 오후 4시 <편지> 상영 후

③ 11월 12일(수) 오후 7시 <지배의 공허한 영광> 상영 후

④ 11월 14일(금) 오후 8시 <아니키 보보> 상영 후

⑤ 11월 16일(일) 오후 3시 40분 <세브린느, 38년 후> 상영 후

⑥ 11월 19일(수) 오후 5시 40분 <아브라함 계곡> 상영 후

● 관람료 : 일반 7,000원, 청소년 6,000원, 관객회원/노인/장애인 5,000원

● 인터넷 예매는 맥스무비, YES24, 티켓링크 등 지정예매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회고전” 티켓 현장 구입은 10월 29일(수)부터 시작합니다.

● 티켓 현장 예매는 상영 당일을 포함한 3일 전부터(휴관일 포함) 가능합니다.

● 매표소는 첫 상영 한 시간 전부터 운영합니다.

● 카드사 및 통신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환 및 환불은 상영시간 20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영화가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면 상영관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M A N O E L d e O L I V E I R A


